
제주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라 자부하는 곳이다. 최근 제주여행의 핫플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동부, 김

녕해수욕장에서 성산일출봉으로 이어지는 약 30km의 해안도로 정식 명칭이 ‘해맞이 해안도로’이다. 바다에서 떠오

르는 일출을 볼 수 있는 동쪽을 끼고 있어서 해맞이 코스라고 부르지만, 사실 하루 언제 가도 찐 멋진 풍광을 선사하

는 해안도로이다. 해맞이 드라이브 코스를 모두 달리고 나면, 제주에서 눌러앉아 살고 싶은 생각이 깊어질 정도로 제

주를 사랑하게 만드는 코스.

랜선 도로여행   

김녕 & 월정해수욕장

해녀박물관

지미봉

성산일출봉

광치기 해변

에메랄드 바다가 손짓하는

김녕 & 월정해수욕장

해맞이 해안도로 드라이브는 공항에서 가까운 김녕해수욕장에서 

시작하게 된다. 제주도 어느 해수욕장보다 에메랄드빛이 고운 김녕

해수욕장은 모래가 곱고 수심이 적당해서 가족 단위 물놀이에 빛

을 발한다. 한여름에도 사람들이 붐비지 않아 스노클링이나 SUP 

타기에도 적당한 해변이다. 한적한 곳이 좋다면 김녕에서, 또는 세

련되고 핫한 제주 바다가 좋다면 김녕이 아니라 월정에서 드라이브

를 시작해 보자. 가장 제주스러운, 날것의 바다를 보여주는 김녕에 

비해서 월정해수욕장은 해수욕을 즐기기보다는 카페거리에서 바

다를 바라보는 것이 더 어울리는 해변이다. 최근 가장 핫플레이스

로 떠서 한 달이 멀다 하고 새 건물이 들어서고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오래된 식당보다는 퓨전 맛집과 브런

치 카페가 어울리는 풍경. 

[주소]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7-6(김녕해수욕장),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33-3(월정해수욕장)

TRAVEL 
TIP

제주 해안도로 드라이브 팁

속도를 내는 드라이브가 아닌 천천히 음미하며 달리는 것이 더 

어울리는 코스다. 대신 전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뒤에 차가 많아진다면 먼저 보내고 다시금 여유를 즐겨보자. 전

체 구간이 ‘제주 환상 자전거길’과 겹쳐 도로 하나를 두고 자전

거와 관광객 그리고 차량이 겹치기도 하니 안전운전에 특히나 

신경 쓰자.

제주에서 가장 긴 해안 드라이브 코스

제주 해맞이 해안도로
허준성 │ 여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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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의 A to Z    

해녀박물관

해녀는 ‘숨을 참고 잠수하여, 해산물이나 해조류를 채취하여 생계

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산소통 같은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며, 취미로 물질을 하지도 않는다. 스킨스쿠버나 요즘 유행하

는 프리다이빙과도 구분되는 부분이다. 차가운 바다와 파도를 뚫고 

자신의 숨이 허락하는 시간 내에서 물질하는 해녀. 양손에 담아낼 

수 있는 만큼으로 생계를 꾸리며 가족을 부양해 왔다. 어쩌면 한라

산만큼이나 제주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다. 제주해녀박물관에

서는 독특한 제주 해녀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해녀

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이고, ‘눈’이라고 불리는 수경, 해산물을 담는 

‘테왁망사리’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해녀 도

구들까지 전시되어 있다. 

[주소]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전화] 064-782-9898  

[영업] 09:00~18:00

랜선 도로여행   

오션뷰 끝판왕 오름   

지미봉

종달리와 철새도래지 하도 사이에 있는 오름이다. 정상의 높이는 410m 정도로 보기보다 오르는 길이 제법 가파르다. 소나무와 

관목림이 우거져 숲을 이루고 있어 오르는 동안은 숲을 오르는 느낌이다가 정상쯤에서 선물처럼 구좌 앞바다가 나타난다. 바다

가 가까이 보이는 대표적인 오름. 정상에서는 성산일출봉과 우도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보인다. 소가 누워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우도’라고 불리는데, 지미봉에 올라 우도를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된다. 

[주소]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산 2(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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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 도로여행   

성벽처럼 우뚝 솟아있는 

성산일출봉

제주의 다른 오름들과 달리 성산일출봉은 바닷

속에서 발생한 마그마 분출로 만들어졌다. 원래

는 섬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퇴적작용에 의해 지

금처럼 제주 본섬과 완전히 연결되었다. 180m 정

도 높이의 정상에는 20분이면 오를 수 있다. 간단

히(?) 오를 수 있는 반면 성산일출봉이 전해주는 

제주의 풍경은 묵직하다. 본섬에서 한 발 떨어져

서 한라산에서부터 펼쳐지는 제주도의 모습도 이

색적이고, 오름 주변으로 드리워 제주바다의 풍

광이 시선을 압도한다. 오름 중에서도 가히 최고

의 풍경을 주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마치 밥그릇처

럼 푹 패여 있는 정상 둘레로 99개의 봉우리가 둘

러싸고 있다. 그 모습이 마치 성벽처럼 보여 ‘성산 

(城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주소]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전화]  064-783-0959 

[영업]  매일 07:00~20:00

용암이 그려낸 명품 

광치기 해변

해맞이 해안도로의 끝은 이름도 생소한 광치기 

해변이다. 언제 찾아도 독특한 해안 모습이 인상

적인 곳. 들물(밀물)일 때는 일반 모래 해변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물이 빠지면 용암이 굳으면

서 생긴 지층이 드러난다. 용암이 바닷물에 닿아 

빠르게 식으면서 독특한 지층을 만들어 냈다. 야

트막하게 고인 물에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푸른 

하늘이 담긴다.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여기는 물

때표를 참고해서 들물 때보다는 날물(썰물)에 가

야 한다. 물이 빠졌을 때 용암이 그려낸 해안선과 

멀리 보이는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

면 대충 찍어도 SNS의 하트를 마구 이끌어 내는 

작품이 나온다. 

[주소]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24-1(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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